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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월  25 일 오후 , 연변룡정축구

구락부는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

2025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세번째 

외적선수 온동 음바를 영입했다고 

발표했다 .

온동 음바 (1993 년 8 월 7 일 출

생 ) 는 프랑스 국적의 측면 공격수

이며 속도와 진공 능력이 뛰여나

다 .  그는  선후로 라뜨비야 빈츠

피어스구단 , 끼쁘로스 에르미스축

구구단 , 몬떼네그로 마라도트및발

모르나축구구단 , 말따 햄렌스파르

타축구구단 등 구단에서 활약하다

가 이번에 연변룡정팀에 둥지를 틀

었다 .

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공고에서 

온동 음바의 가입을 환영한다고 표

하면서 그가 팀에 새로운 에너지와 

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.

온동 음바도 “연변룡정팀에 가입

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. 잠재력

과 열정으로 충만된 팀이다 . 동료

들과 함께 노력하여 축구팬들에게 

다채로운 경기를 선사하고 팀을 위

해 더욱 많은 승리를 쟁취하겠다 .”

고 밝혔다 .

2024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가 

끝난 후 용병인 이보 , 로난 , 아볼레

다가 선후하여 팀을 떠났다 . 

그리고 새 시즌을 맞아 도밍구스 , 

포브스의 합류에 이어 온동 음바까

지 영입되면서 올 시즌 연변룡정팀

의 3 명 외적 선수가 모두 확정되였

다 . 따라서 3 명의 외적 선수로 구성

된 신진 공격라인이 어떤 활약을 보

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.

연변룡정팀 , 2025 시즌 본격화
—3 월 15 일 광주 원정 개막전 , 4 월 22 일 대련곤성과 첫 홈경기

올 시즌 세번째 용병은 온동 음바

지난 2 월 25 일에 외적 선수 온

동 음바의 영입을 공식화한 연변룡

정축구구락부는 2 월 28 일 , 위챗 

공식계정을 통해 5 명 국내 선수를 

영입했다고 발표했다 .

이로써 공격수인 황진비 (1999

년생 ) 와 로치원 (2003 년생 ), 키

퍼인 구가호 (1999 년생 ) 와 리

성민 (2006 년생 ), 수비수 고운

붕 (1999 년생 ) 이 올 시즌 연변

팀에 새로 합류했다 .

한편 구락부는 공식 발표와 함께 

5 명의 선수가 룡정팀 대가족에 가

입하는 것을 환영함과 더불어 그들

이  여기에서 성장과 영예를 수확

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

하기도 했다 .

공격수 · 키퍼 ·

수비수 등 

5 명 국내 선수 

추가 영입

2 월 24 일 , 연변룡정축구구락부

는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2025 시

즌 연변룡정팀의 새 유니폼을 공개

했다 .

03.15               19:30                광동광주표범 VS 연변룡정 

03.29               15:30                청도홍사 VS 연변룡정

04.06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료녕철인 VS 연변룡정

04.13               19:30                석가장공부 VS 연변룡정

04.22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대련곤성

04.26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심수청년인

05.04               19:00                상해가정회룡 VS 연변룡정

05.11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섬서련합

05.17               19:30                중경동량룡 VS 연변룡정

05.26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정남공련

06.01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소주동오

06.14               19:30                불산남사 VS 연변룡정

06.22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광서평과

06.29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남통지운

07.05               19:30                남경도시 VS 연변룡정

07.12               18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광동광주표범

07.19               18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청도홍사

07.26               18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료녕철인

08.02               18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석가장공부

08.09               19:00                대련곤성 VS 연변룡정

08.17               19:30                심수청년인 VS 연변룡정

09.13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상해가정회룡

09.20               19:00                섬서련합 VS 연변룡정

09.27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중경동량룡

10.04               19:30                정남공련 VS 연변룡정

10.12               19:00                소주동오 VS 연변룡정

10.18               15:0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불산남사

10.26               19:30                광서평과 VS 연변룡정

11.01               14:30                남통지운 VS 연변룡정

11.08               14:30                연변룡정 VS 남경도시

연변팀 , 2025 시즌

새 유니폼 입고 뛴다

2025 시즌 

경기 일정표

2025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 

경기 일정이 발표됐다 . 올 시즌 갑

급리그는 3 월 15 일에 막을 올려 

약 8 개월간의 치렬한 각축을 벌인 

뒤 11 월 8 일에 막을 내린다 .

연변룡정팀 ( 이하 ‘연변팀’) 은 3

월 15 일 저녁 7 시 30 분에 광동광

주표범팀과의 원정경기를 시작으

로 올 시즌을 연다 . 개막전을 포함

해 4 번의 원정경기를 치른 후 연

변팀은 4 월 22 일에 홈으로 돌아

와 첫 홈경기를 치르게 되며 4 월 

26 일에도 홈에서 2 련속으로 홈경

기를 이어간다 . 

일정에  따르면 연변팀의 시즌 

마지막 경기는 11 월 8 일이며 역

시 홈이다 . 상대는 남경도시팀이 

된다 .

인터뷰에서 “작년보다 더 좋은 

순위를 목표로 한다 .”고 밝힌 이기

형 감독의 출사표와 더불어 연변

팀이 올 시즌에 어떤 활약을 선보

일지 축구팬들의 눈과 귀가 쏠리

고 있다 .

2 월 27 일 ,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

협회  공원분회  설립 4 주년 경축대

회  및 제 4 회 ‘원항사회구역’컵  조

선족 민속장기 초청경기가 연길에서  

펼쳐졌다 .  이번 행사는 연길시 공원

가두 판사처 원항사회구역과 연길시

조선족장기협회가  공동으로 주최하

고 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 공

원분회에서  주관했으며  연변오덕

된장술유한회사에서 후원했다 .

연길시조선족장기협회 여러 분회

에서 온 30 명의 장기애호가들이 경

기에 참가하여 치렬한 각축전을 펼

쳤다 . 하루 동안 대결한 끝에 아마츄

어조에서는 김호일 , 리광원 , 김학비

가 각각 1 등부터 3 등까지 , 프로조

에서는 한련호 , 리세민 , 김창호 , 정

건화가 각각 1 등부터 4 등까지 차지

했다 .

이번 장기대회는  조선족 장기애호

가들이 기예를 교류하고 친선을 증진

하는 플래트홈이 되였으며 조선족민

속장기 문화의 전승과 

발전을 추진하는 데 적

극적인 역할을 했다 .       

 / 최승진

조선족 민속장기 문화의 전승과 발전 적극 추진

최근 길림 출신의 17 세 고중생 왕

가연과 뢰제우가 각각 두가지 줄넘기 

기네스 세계기록을 경신하며 새로운 

기록 보유자가 되였다 . 

왕가연은 ‘1 분 싱글스윙 줄넘기 최

다 회수’ 세계기록을 408 회의 새로

운 높이로 끌어올렸고 뢰제우는 ‘이

단줄넘기 최다 회수’ 기록을 178 회

에서 183 회로 성공적으로 갱신했다 . 

이 두 기록의 전임 기록 보유자도 모

두 중국 출신 선수다 . 

왕가연과 뢰제우의 성공은 중국 줄

넘기 운동에 다시 새로운 활력을 불

어넣었다 . 줄넘기 운동은 매우 높은 

지구력과 기술을 요구한다 . 

왕가연과 뢰제우는 일상 훈련에서 

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

기술의 정확도를 중시하고 심리훈련

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켰다 . 비록 

훈련중에 여러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

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코치의 지

지 , 팀원들의 격려 그리고 가족의 응

원을 통해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

고 말했다 .                        / 인민넷

길림 두 소년 , 세계 신기록 경신 !

왼쪽 첫번째 왕가연 , 왼쪽 세번째 뢰가우 .

출처 : 연변룡정축구구락부


